
제주삼다수가 중국 대표 이커머스

플랫폼인 징동닷컴(JD.com)에 공

식 브랜드관을 열고 현지 온라인

시장 공략에 나선다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

달 24일 징동닷컴 내 제주삼다수

브랜드관을 개설하고 현지 판매를

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브랜드관 오픈은 글로벌 시

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

다. 제주삼다수는 최근 GS글로벌

과 수출 계약을 맺고 초도 물량

113t을 중국에 선적한 데 이어 온

라인 판매 채널까지 확보하며 중국

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브랜드관에서는 삼다수 500㎖와

2ℓ 제품이 판된한다.

개발공사 측은 징동닷컴의 물류

망을 활용하면 중국 시장의 80~90

% 지역까지 배송할 수 있어 소비자

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골목상권

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 변화

사례 공유를 위한 로컬현장 견학

프로그램 을 운영했다고 13일 밝

혔다. >>사진

이번 프로그램은 13일 구좌읍 세

화마을에서 진행됐으며 제주시 노

형동, 전농로 및 외도동 관내 골목

형상점가 소상공인 16명이 참여한

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

기업과 마을단위 상권의 상생협업

사례를 공유했다.

견학 대상지인 세화마을은 로컬

창업가와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협

업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가치를

관광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온 곳

이다.

프로그램은 크게 특강과 현장견

학으로 진행됐다. 특강은 올해

THE 제주크리에이터 로 선정됐

으며 세화리 마을공동체 상생협업

을 주도하고 있는 (주)카카오패밀

리 김정아 대표가 맡았다.

이어 진행된 견학에서는 ▷카카

오 견과류 전문 브랜드 코코하

▷흑돼지 뒷다리살을 미식 상품으

로 재탄생시킨 샤퀴테리 도감 ▷

플라스틱 부이 등을 활용한 업사이

클링 비누 제작 체험 공간 녹다

▷마을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내

는 카페 빈광덕 등을 둘러봤다.

제주도는 이번 현장교육을 계기

로 지역 기반 대표 기업과 상권의

협업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산해

나갈 계획이다. 아울러 지역의 관

광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관광상품

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.

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가

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

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13일

코스피가 다시 한번 휘청이며 7000

선마저 내줬다.

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

이닉스가 폭락해 지수를 끌어 내린

모습이다.

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69.01

포인트(8.95%) 내린 6806.93에 장

을 마쳤다.

코스피가 지난 5월 6일 사상 처

음으로 7000선(7천피)을 돌파한 이

후 이를 밑돈 것은 약 2개월여만에

처음이다. 정확히 7천피 돌파후 68

일, 46거래일만이다.

또 코스피가 지난 6월 18일 역대

처음으로 9000선(9천피)을 돌파한

이후 25일 만에, 17거래일만에 7천

피 밑으로 내려왔다.

코스피는 이날 63.91포인트

(0.85%) 내린 7412.03으로 출발해

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

을 키웠다.

급락장에 장 초반 코스피 매도

사이드카도 발동됐다.

직전 거래일(10일) 급등장에 매

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1거래일

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것이

다. 올해 들어서는 35번째 사이드

카 발동이다.

지수는 이후에도 낙폭을 확대,

한때 6783.43까지 밀리기도 했다.

이날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

745.64포인트에 달한다. 이날 장중

변동폭은 역대 세 번째로 컸다.

이날 장중 저점은 지난달 19일

기록한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점

(9385.59) 대비 2602포인트가량 내

렸다.

지수를 끌어 내린 건 외국인과

기관이었다.

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

과 기관이 각각 1조7047억원, 2조

2193억원 순매도했다. 반면 개인은

3조882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

지수 하단을 지지했다.

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

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.

삼성전자가 10.70% 급락해 25만

원대로 밀려났으며, SK하이닉스도

15.37% 폭락, 200만원선을 내줬다.

이에 따라 코스피가 급등락하는

이른바 블랙데이 가 다반사로 빚

어지고 있다. 연합뉴스

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

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고수

온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

에 따라 육상 양식장 예찰과 현장

질병 예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고

13일 밝혔다.

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 제주 연

안의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, 지

난해보다 약 1.3℃ 높게 나타나 육

상 양식장 질병 등에 대한 선제 대

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

최근 고수온주의보 발령시점은

2023년 7월 28일, 2024년 7월 24일,

2025년 7월 9일로 해마다 빨라지는

양상이다. 이 기간에 제주지역에서

발생한 고수온 피해 규모는 2023년

넙치 93만1000마리 20억4400만원,

2024년 넙치 전복 221만5000마리

53억4500만원, 2025년 넙치 180만

3000마리 52억2700만원 등이다.

고수온 특보는 해역 수온이 25℃

에 도달하거나 도달이 예상되면 예

비특보가 내려진다. 28℃에 이르면

주의보, 해당 수온이 3일 이상 이어

지면 경보로 격상된다.

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

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

현장 사육관리 점검 지도를 강화하

고, 양식 현장에서 직접 질병검사

를 실시하는 이동진료를 확대하고

있다.

특히 염지하수가 없어 수온 조절

이 어려운 서부지역 양식장 등에서

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층 냉수대

영향으로 하루 중 수온 편차가 크

게 발생할 수 있다.

연구원은 양식 어가에 사육수온

을 수시로 확인하고 먹이 공급량을

조절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

다. 현장 이동진료를 희망하는 어

가는 해양수산연구원(710-8502)으

로 신청하면 된다.

해양수산연구원은 도내 연안과

양식장의 실시간 수온 관측 결과도

제공하고 있다. 연구원은 양식 어

가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수

온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

부했다.

이와 함께 제주지역 양식장을 10

개 권역으로 나누고 공수산질병관

리사를 배치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

다.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연구원과

함께 지역별 질병 관리 등을 추진

하고 있다.

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은 기

후변화로 고수온이 갈수록 빨라지

고 길어지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

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

보다 중요하다 며 현장 예찰과 이

동진료를 확대해 고수온 대응을 강

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.

오소범기자 sobom@ihalla.com

13일
코스피지수 6806.93

-669.01
▼ 코스닥지수 799.36

-38.07
▼ 유가(WTI, 달러) 71.41

-0.67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29.40 1476.80 1EUR 1747.78 1679.58

100 942.68 910.26 1CNY 232.56 210.42

2026년 7월 14일 화요일6 경 제

고수온 비상 … 양식장 주요 질병 예방활동 강화

코스피가 약 9% 급락하며 7000선(7천피)을 내준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. 이
날 코스피는 669.01포인트(8.95%) 내린 6806.93으로 거래를 마쳤다. 코스닥은 38.07p(4.55%) 내린 799.36으로 마감, 800선을 내줬다. 연합뉴스

또 블랙먼데이


